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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업장에서 질병으로 인한 결근과 조퇴는 근로자의 건

강문제는 물론이고 낮은 생산성과 기업 및 사회적 비용증

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

다. 결근과 조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과적 질환1)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2)이나 근골격계질환3,4)등과의 관련성이 이미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질병 결근과 조퇴에 직간

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는 정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 현황과 한국형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과의 관련성

인하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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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bsence and Early Leave Status due to Job Stress and its Relationship to 
Job Stress Factors According to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among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y

Jeong-Hoon Kim, Shin-Goo Park, Dong-Hyun Kim, Hwan-Cheol Kim,
Jong-Han Leem, Eui-Cheol Lee, Dong-Hoon Lee, Ji-Young Lee1)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Inha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1)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absence and early leave due
to job stress of 4,350 workers in 83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ies, and its relationship to job stress
factors using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KOSS-SF). 

Methods: A structured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each respondent’s sociodemo-
graphics, job stress, experience of absence and early leave due to job stress. Seven KOSS-SF domains of
job stress were used. We estimated the relation of absence and early leave due to job stress and job stress
factor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sults: Absence or early leave due to job stress occurred in 7% of male workers and 8% of female
worke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job stress-related
absence/early leave and job demand, interpersonal conflict, organizational system, lack of rewards and
occupational climate.

Conclusions: Absence and early leave due to job stress is significantly attributed to organizational sys-
tem and lack of reward for men, and occupational climate and organizational system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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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결근으로 생기는 재정적 부담이 매

년 GNP의 3~4%에 달한다고 하며5), 영국에서는 스트

레스와 관련된 질환으로 인한 결근이 전체의 결근의 원인

중에서 60%를 차지하며, 매년 10억일 정도의 작업 시간

손실을 입는다는6) 연구결과도 있다. 

결근과 조퇴를 야기하는 요인들에는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보건,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기타 개인적 및

작업관련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들이 복합적인

현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작업관련 요인으로 직종,

작업의 종류, 작업환경, 생산구조, 교대제, 조직의 분위

기, 작업조건 등과 기후, 종교, 사회의 경제수준, 외부

의료서비스 체계, 실업률 등과 같은 외적요인도 고려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를 할 때,

대부분의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 인자 때문에 유발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 결근을 하게 된다.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결근을 할 경우에도 직, 간접적으로 직무스트레스인자가

연관 되어 있을 수 있다7-15).

질병으로 인한 결근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 졌는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높은 직무요구와 낮은 직무자율성이 질병 결근과 연

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16), 낮은 사회적 지지와 복합

된 높은 직무 긴장이 질병 결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17).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나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결근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사고나 포괄적 질병으로 인한 결근에 대한 연구들은 많

이 발표되었으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에

대한 실태나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하며, 직무스트

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에 영향을 주는 사회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관련요인을 살펴보려 한다. 또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SS-SF)을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나는 결근과 조퇴와 높은 연관

성을 보이는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을 알아보아 어떠한

스트레스요인이 특히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과 조퇴

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확인 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산

업의학과에서 보건관리대행을 시행하고 있는 83개 사업

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전체 6,699명 중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는 4,637명(69.2%)이고, 이들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근로자 241명을 제외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4,350명(64.9%)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2. 연구 방법

구조화된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 문

항은 성별, 나이, 결혼여부,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일반적

인 특성에 대한 설문과 직종, 근무기간, 고용형태, 교대

근무, 주당 근무시간등과 같은 직업적 특성과 지난 1년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또는 조퇴가 있었는지, 기간과

횟수는 어떠했는지 등 이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측정은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SS-

SF)을 이용하였다. 

3. 통계 분석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대응에 관한 남녀의 차이를 고

려하여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성별로 나누어 시행 하였

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에 대한 기술

통계적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일반적과

직업적 특성 및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의 차이는 χ2검정(Chi-square 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도구(단축형)를

사용하여 7개의 하부영역별 환산점수를 계산 하였으며 각

영역별 중앙값으로 이분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

퇴와 직무스트레스 각 영역별 항목들과의 관련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여, 직무스트

레스 하위 영역별로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들을 보

정한 스트레스요인 점수가 낮은 군에 대한 높은 군의 대

응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 7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직무요구 0.631, 직무자율결

여 0.771, 관계갈등 0.726, 직무불안정 0.728, 조직체

계 0.749, 보상부적절 0.740, 직장문화 0.703 이었다.

SPSS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 현황

조사 대상자중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근로자는 남자는 2,947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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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6명), 여자는 1,403명 중 8.1%(113명)이었다

(Table 1).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자중 남자는

46.6%(48명), 여자는 63.0%(34명)이 결근일이 1일이

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50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결근하였다고 답한 근로자도 있었다. 조퇴회수 역

시 1회 조퇴경험자가 남자 53.6%(60명), 여자 59.1%(26

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1회 이하의 단기간의 결

근, 조퇴자가 가장 많은 결과를 보였다(Table 2).

2.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와 일반적 특성

과의 관련성

남자의 경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율은 생산

직이 7.4%(141명)로 사무직 5.3%(55명)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중졸 이하

의 근로자 중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및 조퇴가

10.4%(18명)로 고졸학력의 근로자 8.0%(113명), 대졸

이상 학력의 근로자 4.7%(62명)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나이와 결혼유무에 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자 근

로자는 나이, 직종, 결혼유무, 교육수준 모두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3.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와 직업적 특성

과의 관련성

남자 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와 유

의한 관련성을 보인 특성은 고용형태, 근무시간, 사업장

규모이었다. 정규직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및 조퇴

가 7.4%(150명)로 비정규직 5.0%(45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주50시간이상 근무자가 7.8%(139명)로 50

시간 이하 근무자 4.8%(57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

근, 조퇴율을 보였다. 사업장 규모로 보았을 때는 100인

김정훈 등∙직무스트레스와 결근,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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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of job stress related absence and early leave by general characteristics

Men Women
No Yes No Yes

N % N % p-value* N % N % p-value*

Total 2,751 (93.3) 196 (06.7) 1,290 (91.9) 113 (08.1)
Age group 

20~29 758 (93.8) 50 (06.2) 0.265 415 (90.4) 44 (09.6) 0.055
30~39 1,113 (93.6) 76 (06.4) 214 (96.4) 8 (03.6)
40~49 578 (91.7) 52 (08.3) 458 (91.6) 42 (08.4)
50~ 288 (94.7) 16 (05.3) 183 (92.4) 15 (07.6)

Occupation 
Blue collar 1,769 (92.6) 141 (07.4) 0.031 967 (92.3) 81 (07.7) 0.442 
White collar 982 (94.7) 55 (05.3) 323 (91.0) 32 (09.0)

Married 
Single 1,065 (94.0) 68 (06.0) 0.486 420 (90.7) 43 (09.3) 0.233 
Married 1,627 (93.0) 123 (07.0) 806 (92.9) 62 (07.1)
Divorce/separation 55 (91.7) 5 (08.3) 63 (88.7) 8 (11.3)

Education 
≤Middle school 155 (89.6) 18 (10.4) 0.000 235 (91.8) 21 (08.2) 0.904 
High school 1,299 (92.0) 113 (08.0) 694 (92.5) 56 (07.5)
≥University 1,256 (95.3) 62 (04.7) 343 (92.0) 30 (08.0)

*: performed by χ2-test

Table 2. The number of workers by the number of days for absence and early leave due to job stress 

Absent Early leave
Days Men Women Men Women

N % N % N % N %

1 048 (046.6) 34 (063.0) 60 (053.6) 26 (059.1)
2 028 (027.2) 11 (020.4) 31 (027.7) 8 (018.2)
3 016 (015.5) 3 (005.5) 11 (009.8) 7 (015.9)
≥4 011 (010.7) 6 (011.1) 10 (008.9) 3 (006.8)

Total 103 (100.0) 54 (100.0) 112 (100.0) 44 (100.0)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및 조

퇴가 8.0%(130명)로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5.0%(66명)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근속기간과 교

대근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 근로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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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job stress related absence and early leave by work-related characteristics

Men Women
No Yes No Yes

N % N % p-value* N % N % p-value*

Tenure (year) 
<1 615 (93.8) 41 (6.3) 0.779 364 (92.9) 28 (07.1) 0.212 
1~4 967 (93.4) 68 (6.6) 517 (91.3) 49 (08.7)
5~9 539 (93.7) 36 (6.3) 277 (90.2) 30 ( 9.8)
≥10 630 (92.5) 51 (7.5) 132 (95.7) 6 (04.3)

Employed type 
Formal 1,883 (92.6) 150 (7.4) 0.015 755 (91.7) 68 (08.3) 0.768 
Informal 862 (95.0) 45 (5.0) 530 (92.2) 45 ( 7.8)

Shift work 
No shift work 1,858 (92.7) 146 (7.3) 0.061 661 (88.1) 89 (11.9) 0.000
Shift work 872 (94.6) 50 (5.4) 618 (96.6) 22 (03.4)

Working hour(/week)
<50 1,119 (95.2) 57 (4.8) 0.001 795 (93.6) 54 (06.4) 0.004
≥50 1,632 (92.2) 139 (7.8) 495 (89.4) 59 (10.6)

Industry size
(No. of employees)

<100 1,503 (92.0) 130 (8.0) 0.001 645 (89.7) 74 (10.3) 0.002
≥100 1,248 (95.0) 66 (5.0) 645 (94.3) 39 (05.7)

*: performed by χ2-test

Table 4. Job stress factors of participants by job stress related absence and early leave

Men Women
No Yes No Yes

N % N % p-value* N % N % p-value*

Job demand 
Low 1811 (94.6) 104 (05.4) 0.000 750 (93.3) 54 (06.7) 0.033 
High 940 (91.1) 92 (08.9) 540 (90.2) 59 (09.8)

Job control 
Low 1413 (94.0) 90 (06.0) 0.141 867 (92.0) 75 (08.0) 0.856 
High 1338 (92.7) 106 (07.3) 423 (91.8) 38 (08.2)

Interpersonal conflict 
Low 1753 (95.1) 91 (04.9) 0.000 790 (94.2) 49 (05.8) 0.000 
High 998 (90.5) 105 (09.5) 500 (88.7) 64 (11.3)

Job insecurity 
Low 1551 (93.8) 103 (06.2) 0.297 861 (92.8) 67 (07.2) 0.108 
High 1200 (92.8) 93 (07.2) 429 (90.3) 46 (09.7)

Organization system 
Low 1758 (95.9) 76 (04.1) 0.000 767 (94.5) 45 (05.5) 0.000 
High 993 (89.2) 120 (10.8) 523 (88.5) 68 (11.5)

Lack of reward
Low 1563 (95.9) 67 (04.1) 0.000 852 (93.8) 56 (06.2) 0.000 
High 1188 (90.2) 129 (09.8) 438 (88.5) 57 (11.5)

Occupational climate 
Low 1792 (95.0) 95 (05.0) 0.000 777 (95.5) 37 (04.5) 0.000 
High 959 (90.5) 101 (09.5) 513 (87.1) 76 (12.9)

*: performed by χ2-test



비 교대 근무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및 조퇴가

11.9%(89명)로 교대근무자 3.4%(22명)보다 유의하게 높

았고, 근무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와 같이 주50시

간 이상근무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및 조퇴가

10.6%(59명)로 주50시간 이하 근무자 6.4%(54명)보다

더 유의하게 높았다. 사업장 규모로 보았을 때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10.3%(74명)

로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5.7%(39명)보다 유의하

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외 근속기간과 고용형태는 여

자 근로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4.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와의 관련성

단변량 분석에서 남녀 모두 직무요구, 대인관계,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영역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군에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율이 유의

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4). 직종, 교육수

준, 고용형태, 교대근무, 근무시간, 사업장 규모를 보정

하여 시행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

스로 인한 결근 및 조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영역

은 남녀 모두 직무요구, 대인관계, 조직체계, 보상 부적

절, 직장문화이었다. 남자의 경우 조직체계 영역의 교차비

가 2.66(95% 신뢰구간 1.96~3.61)으로 가장 큰 결과를

보여주어 조직체계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은군에서 낮은군

보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및 조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보상부적절 2.41(95% 신뢰구

간 1.76~3.30), 직장문화 1.94(95% 신뢰구간

1.44~2.61), 관 계 갈 등 1.83(95% 신 뢰 구 간

1.36~2.47), 직무요구 1.73(95% 신뢰구간 1.27~2.35)

순의 교차비를 보여주었고 여자는 직장문화가 가장 큰 교

차비 3.09(95% 신뢰구간 2.00~4.78)를 보여 직장문화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은군에서 낮은군보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및 조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

직체계 1.96(95% 신뢰구간 1.29~2.97), 관계갈등

1.81(95% 신뢰구간 1.20~2.73), 보상부적절 1.79(95%

신뢰구간 1.19~2.70), 직무요구 1.58(95% 신뢰구간

1.04~2.39)순의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5).

고 찰

중소규모 사업장 83곳의 4,35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남자는 전체의 7%(196

명), 여자는 전체의 8%(113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

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일수는 3일 이하가 남자는

89%(92명), 여자는 89%(48명)이고 7일이상의 결근일수

를 응답한 근로자는 남자 6%(6명), 여자 11%(6명)로

대부분 단기적 결근양상을 보였으며 조퇴일수는 3일 이하

가 남자에서 91%(102명), 여자 93%(41명)로 마찬가지

로 단기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0일간

결근을 한 근로자는 차후 면담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근로자에서는 사무직(5.3%)보다 생산직(7.4%)이

(p=0.031), 비정규직(5.0%)보다는 정규직(7.4%)이

(p=0.01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율을 보였으며 중졸이하의 교육수준

(p=0.000), 주50시간이상의 근무시간(p=0.001),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p=0.001)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 또한 여자근로자는 비교대근무자(11.9%)에서 교대

근무자(3.4%) 더 높은 결근, 조퇴율(p=0.000)을 보였고

남자와 마찬가지로 주50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p=0.004),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p=0.001)에서 유

의하게 높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와의 연관성

을 보였다.

본 연구와 같이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질병 결근이나 전체 결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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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dds ratios of related factors for job stress related absence and early leave

Men Women
OR� 95%CI OR� 95%CI

Job demand High/Low* 1.73 1.27~2.35 1.58 1.04~2.39
Job control High/Low* 1.09 0.80~1.49 0.92 0.59~1.45
Interpersonal conflict High/Low* 1.83 1.36~2.47 1.81 1.20~2.73
Job insecurity High/Low* 1.32 0.98~1.78 1.39 0.91~2.12
Organization system High/Low* 2.66 1.96~3.61 1.96 1.29~2.97
Lack of reward High/Low* 2.41 1.76~3.30 179 1.19~2.70
Occupational climate High/Low* 1.94 1.44~2.61 3.09 2.00~4.78

*: divide by median value
�: adjusted for occupation, education, employed type, shift work, working hour, industry size



한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생산직근로자, 낮은 교육수준,

긴 근무시간이 높은 질병 결근율과 연관성을 보인다고

한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높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율과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 높

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고, 근골격계증상의 호소율도

높으며, 재해율도 높다는 보고18)들이 있으나 결근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불안정으로 인

해 낮은 결근율을 보이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에 대한 본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19,20,21). 교대근무자는 비교대근무자에 비해 수면불균

형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높은 재해율을 보이며 동시에

높은 결근율을 보인다는 외국의 연구들과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비교대근무자에서 직무스트레스로 인

한 결근, 조퇴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내의 연구에서도 비교대근무자가 더 높은 질병 결

근율을 보인다고22) 한 결과가 있으며 이는 국내 근로현실

에서 교대근무자의 경우 미리 짜여진 근무일정표에 의해

작업을 하며 그로 인해 근무조정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

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

가적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와 한국형 직무스트레

스 측정도구(KOSS) 7개 하부영역과의 관계에서는 남녀

모두 직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

화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였으며

직무자율성결여와 직무불안정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

았다. 이는 단변량분석은 물론 사회일반적 요인을 보정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으며 앞에서 언

급하였듯이 직무불안정 영역은 고용불안정이 낮은 결근율

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직무자율성결

여 영역은 유럽의 연구들에서는 질병 결근율과 높은 연관

성을 보인다고23)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의 일부 연구에서

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24) 본 연구에서도 직무스트

레스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와 연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

다. 그리고 높은 직무요구가 전체 결근이나 질병 결근과

연관성이 있다는 국내외의 이전 연구결과들16,24,25)과 마찬

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높은 직무요구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는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남자는 조직체계영역에서 2.66(95% 신뢰구간

1.96~3.61)로 가장 큰 교차비를 보였고 그 다음은 보상

부적절 영역이 2.41(95% 신뢰구간 1.76~3.30)으로 높

은 교차비를 보여 주로 직장 조직 체계 내에서의 갈등이

나 부적절한 보상으로 야기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로 인

한 결근이나 조퇴와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여자는 직장

문화영역의 교차비가 3.09(95% 신뢰구간 2.00~4.7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조직체계와 관계갈등영역이 뒤

를 이었다. 또한 남녀모두 직무요구영역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교차비를 보였으나 각각 1.73(95% 신뢰구간

1.27~2.35), 1.58(95% 신뢰구간 1.04~2.39)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주로 업무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

스 보다는 직장의 환경적 요인, 즉 남자의 경우에는 조직

체계, 보상부적절 영역 등 직장 안에서의 다른 부서와의

조직관계, 승진, 근무평가 등에 대한 불만 등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직장문화, 조직체계,

관계갈등 등 직장분위기나 회식자리, 성차별,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 직원들 간의 인간관계 등에서 더 큰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결근은 낮은 생산성과 사회적 비용증가는 물론 질

병으로 인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므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직장결근은 신체적 질

병은 물론 정신보건, 동기유발, 만족감 등의 요인을 포괄

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며 질병 결근 또한 질병

자체만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직무동기와 직무

만족도 등의 직무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표출하는

대응 행위라 볼 수 있다26,27). 따라서 직장 내 직무스트레

스 예방에 대한 노력이 근로자들의 결근과 조퇴를 조절하

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과 조퇴 경험에 대하여 자기기

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결과가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과‘회상 바이어스’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를

한 것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얻기는 쉽지 않으며 직무스

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의한

결근, 조퇴의 경우에도 병가를 신청하기보다 연가나 월차

휴가 등을 이용하여 쉬는 일이 빈번한 국내 현실에서 회

사의 병력자료나 출근부, 병가, 결근조퇴 자료보다는 근

로자 자신이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를 하였

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에 의한 자료가 더 의미 있다

고 판단하였으며 M. Voss28)의 연구와 J. E. Ferrie의

연구에서도 결근에 대한 설문자료가 역학적 연구에 타당

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 부분이 본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

로 인한 결근과 조퇴현황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파악한 직무스트레스 요인

과는 시간적 격차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인

해 바이어스가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본 연

구는 경향과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적 연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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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향적인 연구 디자

인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결근과 조퇴를 각각 분리하여 분석함이 더 타당

할 것이라 생각되나 결근이나 조퇴를 경험한 근로자의 수

가 많지 않아 묶어서 분석을 시행 하였다. 그리고 근무경

력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도 본 연구에 포함되었는데 높

은 이직율을 보이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

지 않을 수 없었고, 현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직무스트레

스로 인한 결근과 조퇴의 상황을 보고자 하였으므로 제외

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에 따른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근무기간이나 근무여건으로 인한 문제로

결근이나 조퇴의 경험이 적을 수 있으므로 결과가 과소평

과 되었을 수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에 대하여 질

문하였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들과의 관련성이

다른 직무스트레스와 결근에 대한 연구에 비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중소규모 사업장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과 조퇴의 현황을 최초로 조사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

하여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직

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과 조퇴로 야기되는 근로자 개인

의 건강 손실은 물론 사회적 손실 비용을 파악하여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목적: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

한 결근, 조퇴의 현황과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

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중소규모 사업장 83곳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형

직무스트레스요인 평가도구-단축형(KOSS-SF)과 사회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이나 조퇴 경험여부 등을 묻는 구조화된 자가 기입식 설

문을 실시하였고, 응답한 4,350명에 대해 최종 분석을

시행하였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와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하부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결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를 한 근로자는

남자에서 7%(196명), 여자에서 8%(113명) 로 조사되었

고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하부요인과의 관련성에서는 남,

여 모두 직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

장문화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조퇴율이 증가하였다.

결론: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

한 결근, 조퇴와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하부요인과의 관

련성은 남자에서는 조직체계 영역이 가장 높았고, 여자는

직장문화 영역에서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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